
국어의 궁금증을 풀어 드렵니다 

훌훌 ‘2시간 10분대의 마라톤 선수’ 또는 ‘아침 9시대의 교통 상황’ 등에서 

시간 폭을 나타내는 ‘대’는 한자로는 ‘代/臺/帶’ 가운데 어느 것입니까? 

(이상규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) 

圖 혼히 쓰는 말이면서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

것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._훌’가 맞습니다. 우선 

몇 가지 사전에서 관련 있는 부분을 모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. 

대(代)(명) 1(자립)Q) 이어 내려오는 집안의 계통.11-를 잇다/-가 끊기 

다'.@ 이어져 내려오는 종족의 한 단계. 가령， 부모와 자식은 1대， 조부모와 손 

-^}는 2대의 차가 있음. 11 그의 사업은 손자의 ~에 가서야 결실을 보았다.@ 

[era] (지) 지질 시대의 구분 단위 중 가장 넓은 단위. 고생대 • 중생대 • 신생대 

따위. 2 (의폰) Q) 10. 20. 30. … 등의 아래에 쓰여. 10살에서 19살. 20살에서 
29살.30살에서 39살까지의 연령층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. 1110- 소녀160- 노 

인.@ 이어져 내려오는 종족의 단계를 단위로 세는 말. 11 이 도자기는 3-째 
가보로 내려오고 있다. 

-대(代)(접미) ‘대금(代金l’의 뭇을 나타내는 말. 11 신문-1책-1식사-

대(톨)(명) l(자립)Q) 높이 쌓아 사방을 볼 수 있게 만든 곳. 11 전망-1첨 

성-1-를 쌓다.@ 물건을 받치거나 올려 놓는 물건의 총청 . 11 춧-. 2 (의존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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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 • 기계 따위를 셀 때 쓰는 말. 11 버스 두 -j마침 택시 한 ~가 다가오고 있 

었다 

-대(훌)(전미) 수 • 햇수 • 액수 듯의 맘에 딩붙어 그 대각의 벅위를 나타내 

뉴 맘 11 반 워~로 가격 인하/이제 그논 3함~ 타자로서의 연봇 대우를 반게 

되었다/득점 수준이 놓아점에 따라 풋삿위궈음 비롯하 각 득점~에서 수험셋듬 

유 모두 대학병 지워에 커다라 휴라과 어려움이 였음 것으로 예삿되다. 

-대(帶)(접미)(일부 명사 뒤에 붙어)0) ‘띠’를 나타내는 말. 11 압박-.@ 

‘띠 모양의 길게 이어진 지대’를 나타내는 말. 11 녹지-j무풍-j아열-j화산-

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수 개념과 관계 없는 ‘帶’는 일단 제외된다는 것 

을 알 수 있습니다. 수 개념 다음에는 ‘代’와 ‘臺’가 올 수 있는데 ‘代(대)’는 그 

의미와 용법이 주로 세대의 개념을 나타낼 경우나 10대.20대. 30대 등처럼 나 

이를 10살 단위로 끊어서 일컬을 경우로 그 쓰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 이에 비 

하여 ‘臺(대)’는 버스 자동차， 재봉틀 등을 세는 수량 단위 의존 명사로도 쓰이 

고 또 돈의 액수， 어떤 수를 100을 기준으로 헤아리는 백분율， 성적 평가의 소 

점 등에 붙는 접미사로도 두루 쓰입니다. 이로 미루어 보아 ‘2시간 10분대’나 

‘아침 9시대’의 ‘대’는 ‘-臺.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. 참고로 ‘代(대)’의 뭇풀이 

에서 지질 시대의 구분 단위인 고생대， 중생대， 신생대 등의 ‘代’와 10대. 20대， 

30대 통의 ‘代(대)’를 접미사로 처리한 사전이 있음도 알려 드립니다. (전수태) 

흩훌 신문의 경제면에서 몇 ‘퍼센트(%)’ 증가했다 또는 몇 ‘퍼센트(%) 포인 

트’ 증가했다는 등의 말을 대하게 됩니다. 이는 서로 같은 의미인지요? 또 다 

르다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? 

(한명 립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) 

圓 퍼센트(%)와 퍼센트(%) 포인트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입니다. 몇 돼센트 

(%) 증가했다는 것은 기존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증가된 수량을 백분율로 

표시한 것이고 몇 퍼센트(%)포인트 증가했다는 것은 기존에 제시된 퍼센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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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%)가 숫자상으로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표시한 것입니다. 1999년 4월 23일의 

E신문에서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. 

“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.4분기 (1-3월) 중 국산 담배 판매량은 8억 8 

천l백만 갑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1억 3천1백만 갑에 비해 22.1% 줄었으나 외 

국산 담배는 5천2백만 갑에서 5천5백만 갑으로 i짝 증가했다. 이에 따라 이 

기간 중 외국산 담배의 점유율은 5.9%로 작년 평균 4.9%에 비해 l.Q쏘폭와돋 

상승했다” 

여기에서 외국산 담배의 점유율만을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.5천2백만 갑이던 

것이 5천5백만 갑이 되었으므로 3백만 갑이 증가한 것입니다. 이 3백만 갑이 5 

천2백만 갑을 기준으로 할 때 닮&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. 이 5천2백만 갑은 

전체 담배 소비량의 4.9%에 해당하였는데 3백만 갑(5.7%)이 증가하여 5천5백 

만 갑이 됨으로써 5.9%에 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결국 전체적으로 1.0% 증 

가한 셈인데 이를 파&폭외투 상승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. 

쉽게 말씀 드려서 40%만큼 올라 있는 어떤 물건의 가격이 다시 올라 60%만 

큼 오른 셈이 되었다면 이 물건의 가격은 %로는 50% 오른 것이고 %포인트로 

는 20%포인트 오른 것입니다. 또.50%만큼 진척되어 있는 어떤 건축 공사가 

60%로 변화되었다면 %로는 20% 더 진척된 것이고 %포인트로는 10%포인트 

더 진척된 것입니다. 

그러므로 %는 100% 안에 있는 어떤 기준에 대한 변화량을 백분융로 표시한 

것이고 %포인트는 백분율이 아니라 기존에 제시된 퍼센트 숫자에 비하여 증가 

하거나 감소한 수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(전수태) 

흩홉 “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/내디였다”에서 어떤 것이 옳습니까? 

(박지연，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) 

圖 문의하신 내용은 본말과 준말 관계에 있는 두 단어가 활용을 달리 한다 

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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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내디였다/내딛었다’는 그 기본형을 ‘내디디다/내딛다’로 셜정할 수 있습니다. 

이 두 말은 본말과 준말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， 표준어 규정에서는 본말과 준 

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둘 다를 표 

준어로 삼고 있습니다. 그러나 본말과 준말의 쓰임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. 

‘내디디다/내딛다’는 본말이 줄어들면서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. 

즉 본말의 어간은 모음으로 끝나는 데에 비하여 준말은 자음으로 끝나고 있습 

니다. 이런 경우 본말과 준말은 어미가 연결될 때 차이를 보입니다(까지다/갖 

다’도 같은 경우입니다) . 

디디다/딛다 가지다/갖다 

-고 디디고/딛고 가지고/갖고 
,_ 

디디는/딛는 가지는/갖는 -τ: 

-(으)니 디디니j*딛으니 가지니/*갖으니 

-(으)L 디딘1*딛은 가진j*갖은 

-어/아 디디어(디뎌)j*딛어 가지어 (가져)/*갖아 

위 표에서와 같이 본말인 ‘디디다， 찌다’에는 어미가 자음으로 시작하든 모 

음으로 시작하든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으나， 준말인 ‘딛다， 갖다’에는 모음으로 

시작하는 어미들은 붙을 수 없습니다. 표준어 규정에서 ‘떨어[디더 J. *딛으니 

[디드니J. *딛은[디든J. *딛었다[디덩따]’와 같이 소리나는 말들은 표준어로 인 

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(표준어 규정 제 16항) . 

이와 같이 준말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수 없는 말에는 다음과 

같은 것들이 더 있습니다. 

머무르다/머물다 서두르다/서둘다 건드리다/건들다 

-고 머무르고/머물고 서두르고/서둘고 건드리고/건들고 
,_ 

머무르는/머무는 서두르는/서두는 건드리는/건드는 -;::-

-(으)니 머무르니/머무니 서두르니/서두니 건드리니/건드니 

-(으)L 머무른/머문 서두른/서둔 건드린/건든 

-어 머물러j*머물어 서둘러f서둘어 건드리어/*건들어 

머무르다’의 준말인 .머물닥’는 .딛다’와는 달리 .머무는， 머푸닥 머문’으로 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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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하는 일이 가능합니다. 그 이유는 .머물다’는 어간 말음이 ‘E’이므로 ‘날다， 길 

다’와 같。l ‘-는. -(으)니. -(으)L’이 연결되면 어간 말음 ‘E’이 탈락핸 국어 

의 일반적인 음운 현상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어미 ‘-어’가 결합한 ‘* 

머물어’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 

그러나 용언의 모든 준말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

아닙니다. ‘외우다/외다’는 본말과 준말의 관계에 있지만 두 말에는 모든 어미가 

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. 

“외우어(외워). 외우었다(외웠다). 외우니， 외우고， 외운/외어， 외었다， 외니， 

외고， 왼 .. 

그러므로 문의하신 문장은 ‘앞으로 한 걸음 내디였다’와 같이 쓰셔야 합니다 

(정호성) 




